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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

유미옥
세경대학교 간호과  

The Influence of Nursing Students' Stress Coping Styles 
on Problem Solving Ability

Mi-Ok Yu
Department of Nursing, Saekyung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M지역의 간호학과 학생 142명을 대상으로 2016년 9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 정도는 3.36±.30점(5점 척도)
이었고,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3.42±.38점(5점 척도)이었다. 스트레스 대처행위 중 가장 점수가 높은 하위영역은 문제중심적 
대처행위로 3.60±.42점이었고, 문제해결능력 중 가장 점수가 높은 하위영역은 명료화로 3.50±.51점이었다. 간호대학생의 문
제해결능력은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정적 상관관계(r=.53, p<.001)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영역 중 문제중심적 
대처행위(r=.66, p<.001), 긍정적 관점(r=.53, p<.001), 사회적지지 탐색(r=.42, p<.001)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간호 
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스트레스 대처행위 중 문제중심적 대처행위(β=.416, p<.001)와 긍정적 관점
(β=.257, p=.002)이었으며, 두 요인은 문제해결능력을 54.3%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생들이 문제중심적이고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행위를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습법 적용을 제언한다.

Abstract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nfluence of stress coping styles of nursing students 
on problem solving ability. Data were collected from 142 nursing students in the M-area from September 20, 2016,
to November 30 and analyzed using SPSS WIN 21.0. The average degree of stress coping styles was 3.36±.30 (5 
point-scale), problem solving abilities was 3.42±.38 (5 point-scale). Among the subdomains of stress coping styles,
problem focusing was highest, with a score of 3.60±.42. Additionally, among the subdomains of problem solving 
ability, clarification was highest, with a score of 3.50±.51. The problem solving abilities of nursing student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tress coping styles (r=0.53, p<.001) and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problem focusing
(r=0.66, p<.001), positive point of view (r=0.53, p<.001), and social support navigation (r=0.42, p<.001). In addition,
the factor with the greatest effect among subdomains of stress coping styles was problem focusing (β=0.416, p<.001)
and positive point of view (β=0.257, p=.002). These two factors were found to explain 54.3% of the variance in 
problem solving ability.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application of teaching-learning methods has
the potential to improve students' problem-solving ability through problem-oriented and positive stress cop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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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은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 책임
감과 엄격한 행동규범 등을 학과수업과 임상실습을 통해 

습득해 가며 타 학과 학생들보다 역할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 낯선 병원환경에서
의 임상실습, 국가고시에 대한 압박감 등은 간호대학생
에게 높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으며[2], 부모의 권유나 성
적에 따라 간호학과를 선택한 학생들은 전공만족도가 낮

아 학과 교육과정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게 된

다[3, 4]. 
특히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중 환자와의 관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5], 이러
한 스트레스는 환자와의 의사소통능력을 감소시키고 간

호문제해결을 어렵게 하여 간호사가 되기 위한 역할습득

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6]. 간호대학생이 목표
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스트레스

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되면 역할갈등이 발생되므로

[7], 스트레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스트레스와 관련해 Lazarus와 Folkman[8]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능력으로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

느냐에 따라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고, 특히 
Folkman과 Lazarus[9]는 스트레스에 다양한 방안을 가
지고 대처할 때 개인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Park과 Sun[10]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는 문제중심적 대처행위와 부적 상관관계, 정서
적 대처행위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
과는 대처행위에 따라 스트레스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는 것을 짐작하게 해 준다.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안에
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므로 이를 더 세분화하여 파악

한다면 간호대학생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좀 더 구체

적으로 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간호대학생은 시뮬레이션 실습이나 임상실습에서 효

과적인 문제해결전략과 비판적 사고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며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공 이론과목에서는 국
가고시를 위한 주입식교육이 진행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11],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수업방식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문제해결능력은 임상적 추론과 판단, 비판적 

사고를 핵심으로 하는 간호대학생이 갖춰야 할 중요 요

소이며 간호역량이다[12]. 또한 졸업 후 급변하는 의료
현장에서 자신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성공적으

로 적응하기 위해 문제해결능력은 필수라 할 수 있다

[13]. 그러나 다양한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 
이러한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적

절하게 대처한다면 문제해결에 대한 통찰력이 감소되고 

문제해결능력이 떨어지게 되므로[14], 효율적인 스트레
스 대처방안을 찾아 대처하고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

는 것은 학과생활 중 간호대학생이 갖춰야 할 중요 과제

일 것이다. Thompson 등[15]도 스트레스는 문제해결능
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적절한 스트레스 대처방안의 확인이 필

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Park[16]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
로 스트레스 대처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험연

구를 하였고, 스트레스 대처 프로그램 교육을 받은 실험
군의 문제해결능력이 유의하게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Srivastava와 Kiran[17]의 연구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안과 문제해결능력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Synder[18]는 스트레스 대처의 기재와 방법이 현실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적응능력을 강하게 한다

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사용은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에서 스트레스 대처가 문제
해결능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확인 되었지만, 구
체적으로 어떤 대처행위의 사용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스트레

스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유용한 대처방안을 확인하여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

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

이며, 구제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고, 일반적 특
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2)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 문제해결능력의 
정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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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4) 연구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

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M지역에 소재하는 일 대학 간호
학과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까지의 학생들로서,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142
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 Power 3.1.7 
program[19]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다중회귀 분석
의 경우 예측요인의 수 11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85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표본 수는 135명
이었으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150명을 편의표집 하였다. 
이 중 누락되거나 편중된 설문지 8부를 제외하고 총 142
부(94.7%)가 자료 분석에 이용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스트레스 대처행위

스트레스 대처행위는 Folkman과 Lazarus[9]에 의해 
개발된 Way of Coping 도구를 Oh와 Han[20]이 번역하
여 수정하고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
영역은 문제중심적, 희망적 관측, 무관심, 사회적지지 탐
색, 긍정적 관점, 긴장해소의 총 6개 영역 33문항으로 구
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항상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다양한 대처행위를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

미한다. Oh와 Han[20]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ɑ값은 .79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ɑ값은 .80이었다. 

  
2.3.2 문제해결능력

문제해결능력은 KEDI(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에서 Lee 등[21]이 개발한 대학생/성인용 문제
해결능력 진단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의 하위영역은 
문제의 명료화, 원인분석, 대안개발, 계획 및 실행, 수행
평가의 총 5개 영역 4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
가 높을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ɑ값은 .94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ɑ값은 .93이었다.

2.4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집 전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의 자율성을 설명하였고, 이를 통
해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

다고 참여의사를 밝힌 대상자에 한하여 서면동의서를 받

고 자가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9
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연구에 불참
하더라도 어떠한 불이익도 없으며 연구도중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 중 연구진행 동안 알게 된 연구대상자에 대

한 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연구 목적 이외에 

공개되거나 사용되지 않음을 연구대상자에게 설명하였다. 

2.5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21.0을 이용하여 통계 처
리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
였다.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위
와 문제해결능력은 t-test와 ANOVA로 분석하였
고, 유의미한 차이는 Tukey로 사후검정 하였다.

3)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의 정
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4) 대상자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
였다.

5) 대상자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과 스트레스 대처행위, 문제해

결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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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는 여자가 120명(84.5%), 남자가 22명(15.5%)
으로 1학년 39명(27.5%), 2학년 36명(25.4%), 3학년 25
명(17.5%), 4학년이 42명(29.6%)이었다. 종교는 무교 
81명(57.0%), 기독교 42명(29.6%)의 순이었고, 대상자
의 입학동기는 취업률이 53명(37.4%), 적성과 흥미 42
명(29.6%)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과만족도는 만족 
79명(55.6%), 보통 51명(35.9%)의 순이었으며, 주거형
태는 기숙사 68명(42.3%), 통학 60명(42.3%)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F=4.068, p=.008)과 학과만족
도(F=2.793, p=.043)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를 

Tukey로 사후검정한 결과 학년에서 4학년이 1학년과 2
학년보다 스트레스 대처행위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학과만족도는 사후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문제해결능력
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F=6.089, p=.001), 학과만
족도(F=6.202, p=.001), 주거형태(F=2.717, p=.047)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사후분석 결과,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문제해결능력이 높았으며, 학과만족도가 좋
은 학생일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더 높게 나타났다. 주거
형태는 사후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1>.  

Table 1. Difference of Stress Coping Style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2) 

Categories Characteristics n(%)
Stress Coping Styles Problem Solving Ability

M±SD t or F
(p) M±SD t or F

(p)

Gender
male 22(15.5) 3.42±.26 .931

(.354)
3.36±.38 -.901

(.369)female 120(84.5) 3.36±.31 3.44±.38

Grade

1 gradea 39(27.5) 3.32±.26

4.068
(.008)
d>a, b

3.37±.31

6.089
(.001)
d>a, b

2 gradeb 36(25.4) 3.27±.30 3.27±.32
3 gradec 25(17.5) 3.37±.29 3.44±.38
4 graded 42(29.6) 3.49±.29 3.60±.41

Religion

christian 42(29.6) 3.39±.32

.431
(.731)

3.51±.41

1.123
(.342)

buddhism 15(10.6) 3.40±.30 3.35±.42
catholic 4(2.8) 3.45±.39 3.46±.44
no 81(57.0) 3.34±.30 3.39±.35

Motivation 
for 
admission

parent's recommendation 35(24.6) 3.33 ±.31

.793
(.497)

3.44±.42

.284
(.837)

employment rate 53(37.4) 3.36±.29 3.39±.38
aptitude and interest 42(29.6) 3.42±.32 3.45±.37
professional job 11(7.7) 3.29±.34 3.48±.31
missing value 1(0.7) - -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a 5(3.6) 3.62±.38

2.793
(.043)

3.96±.46
6.202
(.001)
a>b>c

satisfactionb 79(55.6) 3.41±.30 3.47±.35
moderatec 51(35.9) 3.29±.30 3.30±.36
dissatisfactiond 7(4.9) 3.33±.21 3.46±.26

Type of 
residence

commute 60(42.3) 3.38±.32

1.218
(.305)

3.52±.30

2.717
(.047)

dormitory 68(47.9) 3.38±.30 3.45±.40
trace 11(7.7) 3.20±.25 3.37±.36
etc 3(2.1) 3.39±.21 3.64±.13

3.2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 정도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 정도는 3.36±.30점
이었고, 문제해결능력 정도는 3.42±.38점이었다. 스트레
스 대처행위의 하위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문

제중심적 대처행위(3.60±.42점)였으며, 그 다음이 희망
적 관측(3.54±.54점), 긍정적 관점(3.30±.61점), 사회적

지지 탐색(3.27±.43), 긴장해소(3.23±.57), 무관심

(3.13±.59)의 순이었다. 또한 문제해결능력의 하위 영역 
중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명료화(3.50±.51점)였으며, 
그 다음이 수행평가(3.48±.45점), 대안개발(3.44±.45), 
원인분석(3.42±.40), 계획 및 실행(3.32±.54)의 순이었다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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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gree of Stress Coping Style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142) 
Variables Classification Min Max M±SD

Stress 
Coping 
Styles

2.67 4.09 3.36±.30

Problem focusing 2.25 5.00 3.60±.42

Wishful thinking 1.80 5.00 3.54±.54

Positive point of view 1.75 5.00 3.30±.61

Social support navigation 2.14 4.71 3.27±.43

Unconcern 1.50 4.83 3.13±.59

Rlief of tension 2.00 5.00 3.23±.57

Problem 
Solving 
Ability

2.49 4.71 3.42±.38

Clarification 4.80 4.80 3.50±.51

Cause analysis 2.30 4.50 3.42±.40

Alternative development 2.50 4.80 3.44±.45

Planning and execution 1.50 4.90 3.32±.54

Performance evaluation 2.40 5.00 3.48±.45

3.3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총 스트레스 대처행위

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r=.53, p<.001). 또
한 문제해결능력은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영역인 문

제중심적 대처행위(r=.66, p<.001), 긍정적 관점(r=.53, 
p<.001), 사회적지지 탐색(r=.42, p<.001)에 정적 상관관
계가 있었다.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 간의 
하위영역별 상관관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

영역인 문제중심적 , 희망적 관측, 긍정적 관점, 사회적
지지 탐색의 대처행위가 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영역과 

거의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문제해결
능력의 계획 및 실행, 수행평가는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희망적 관측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
한 스트레스 대처행위 하위영역인 무관심, 긴장해소는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영역과 거의 모든 상관관계가 없었

으나, 긴장해소와 원인분석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among Stress Coping Styles and Problem Solving Ability                             
(N=142)

Variables

Total 
problem 

Solving Ability
Clarification Cause 

analysis
Alternative 

development
Planning & 
execution

Performance 
evaluation

r(p) r(p) r(p) r(p) r(p) r(p)

Total Stress coping styles .534(<.001) .442(<.001) .463(<.001) .457(<.001) .397(<.001) .398(<.001)

Problem focusing .660(<.001) .558(<.001) .431(<.001) .565(<.001) .570(<.001) .529(<.001)

Wishful thinking .160(.057) .197(.019) .229(.006) .212(.012) .003(.976) .073(.386)

Positive point of view .530(<.001) .418(<.001) .343(<.001) .393(<.001) .491(<.001) .466(<.001)

Social support navigation .424(<.001) .345(<.001) .398(<.001) .306(<.001) .338(<.001) .333(<.001)

Unconcern -.062(.463) -.044(.604) .028(.728) .007(.930) -.083(.323) -.141(.095)

Relief of tension .125(.137) .024(.778) .198(.018) .081(.336) .030(.725) .164(.051)

3.4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특성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

결능력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명목척도(학년, 학과만족
도, 주거형태)를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스트레스 대처행
위의 하위영역 변수들과 함께 입력방법으로 다중회귀분

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 가정을 확인하기 위
해 독립변수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가 

.209∼.844로 1.0 이하였으며, 분산팽창지수(VIF)도 
1.184∼4.793으로 기준10 이상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

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이 유의하였으며

(F=10.528, p<.001),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영역 중 
문제중심적 대처행위(β=.416, p<.001), 긍정적 관점(β
=.257, p=.002)이 문제해결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두 변수는 문제해결능력을 54.3%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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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ffecting Factors on Problem Solving Ability 
                                                                                           (N=142)

Variables B SE β t(p) R2

(Adj. R2) F(p)

(Constant) 67.083 13.556 4.949(<.001)

.543
(.492)

10.528
(<.001)

Grade

1 grade -4.066 3.189 -.107 -1.275(.205)

2 grade 1.163 3.219 .032 .361(.719)

4 grade .334 4.547 .010 .073(.942)

3 grade ㆍ

Department satisfaction

very satisfaction 7.519 6.366 .083 1.181(.240)

satisfaction 1.027 2.409 .030 .412(.681)

dissatisfaction 5.659 5.120 .073 1.105(.271)

moderate ㆍ

Type of residence

commute .334 4.547. .010 .073(.942)

dormitory .357 4.401 .011 .081(.935)

trace ㆍ

Problem focusing 2.079 .399 .416 5.215(<.001)

Wishful thinking .400 .456 .063 .877(.382)

Positive point of view 1.772 .564 .257 3.143(.002)

Social support navigation .313 .406 .770 .770(.443)

Unconcern -.476 .335 -.098 -1.423(.157)

Rlief of tension -.021 .658 -.002 -.031(.975)

4. 고찰

본 연구는 일 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트

레스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에 미치는영향을 파악하

여 유용한 대처방안의 확인을 통  한 문제해결능력을 향

상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학년별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분석 결과는 

4학년이 1학년과 2학년보다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높게 
나타났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가 미흡하여 
간호학과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Won[22],  
Park과 Lee[2]의 연구를 확인하였으나 두 연구에서는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연구
한 것으로, 1학년과 2학년은 교육과정 상 임상실습을 시
작하기 전으로 전공기초 과목이 주가 되지만, 3학년과 4
학년으로 갈수록 임상실습이나 전공과목 수업, 국가고시
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13, 23], 
고학년으로 갈수록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점차 

터득해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학과만

족도는 스트레스 대처행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Jeong과 Koh[24]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의 학년별 문제해결능력의 분석 결과는 4학년

이 1학년과 2학년보다 문제해결 능력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Kim,  Park과 Lee[25], Chung[11]의 연구와 일치
하였다. 간호대학생은 3학년과 4학년으로 갈수록 문제
중심학습[26]과 시뮬레이션 수업[27] 등이 교육과정으로 
일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고학년으로 갈수록 문제해결

능력이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과만족도가 좋은 
대상자일수록 문제해결능력이 높았는데, 이는 Han[28]
의 연구와 일치 하였으나 Kim, Park과 Lee[25], 
Chung[11]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서는 주거형태에 따라서도 문제해결능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주거형태의 기타에 해당되는 대

상자가 3명이었으므로 결과를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총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점수

는 3.36점(5점 척도)으로, Jeong과 Koh[24]의 2.58점(4
점 척도), Park과 Lee[2]의 2.65점(4점 척도), Shi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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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29]의 2.40점(4점 척도)과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
준으로 약간 더 높았다. Jeong과 Koh[24], Park과 
Lee[2], Shin과Jung[29]의 스트레스 대처행위 도구는 4
점 척도의 도구로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로 나눠져 

있는데, 적극적 대처는 문제중심적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 소극적 대처는 정서 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사고 대
처로 구분하여 측정된 것이다. 본 연구의 스트레스 대처
행위의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를 

측정한 연구가 미흡하여 비슷한 도구로 측정되었던 이와 

같은 연구들[2, 24, 29]을 살펴본 결과, 이 도구들의 하
위영역이 본 연구의 도구와 유사하므로 비교분석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하위영역별 스트
레스 대처행위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문제중심적 

대처(3.60점)였고, 그 다음이 희망적 관측(3.54점)이었으
며, 무관심(3.13점)은 점수가 가장 낮았다. Jeong과 
Koh[24], Park과 Lee[2], Shin과 Jung[29]의 연구에서도 
적극적 대처가 소극적 대처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본 연
구와 이들 연구에서 유사한 점은 간호대학생들이 문제중

심적인 적극적 대처행위를 더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중심적인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인 희망

적 관측, 무관심과의 평균 차이가 미미하여 학생들이 여
러 대처행위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olkman과 Lazarus[30]는 다양한 대처를 사용하면 각 
대처들이 서로 촉진작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트레

스 감소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하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한계를 느끼고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라 판단

될 때 정서중심적 대처도 적절히 사용하게 된다고 하였

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들도 이러한 이유로 여러 대처행
위를 골고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총 문제해결능력 점수는 3.42

점(5점 척도)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Kim과 
Ko[31]의 총 문제해결능력 점수인 3.54점보다 조금 낮
은 점수였다. 본 연구의 하위영역별 문제해결능력에서 
점수가 가장 높은 영역은 문제의 명료화(3.5점)였으며, 
그 다음이 수행평가, 대안개발, 원인분석, 계획 및 실행
의 순이었다. Kim과 Ko[31]의 연구에서도 문제의 명료
화 영역이 3.8점으로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수행평가, 원인분석, 계획 및 실행, 대안개발의 순이었
다. 본 연구와 Kim과 Ko[31]의 연구에서 유사한 점은 
하위영역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영역이 명료화라는 것이

며, 계획 및 실행의 순위가 낮다는 것도 유사한 결과이

다. 문제의 명료화는 간호사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학과 
교육에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

록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진 것이라 볼 수 

있다. 반면에 계획 및 실행은 두 연구에서 모두 낮게 나
타났는데, 이는 간호대학생은 전반적으로 현재 상태와 
도달해야 할 목표의 차이는 잘 인식하는 반면 대안을 개

발하고 계획, 실행하는 능력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간호대학생은 청소년 후기나 성인초기의 발달단계로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불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시기이므

로[32] 새로운 해결책을 구성하여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따라서 Tiwari 등[33]의 연구에서 문제해결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확인된 문제중심학습의 교수학습전

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고, 이를 통해 상황을 탐색하
고 체계적 단계에 맞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Kim, Park과 Lee[25]의 연
구에서 학습자 스스로 지식을 내면화하여 문제를 파악하

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능력에 긍정적인 유의한 영

향요인으로 확인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활용해 보는 것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총 스트레

스 대처행위가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스트레스 대처행위 하위영역 중 문제중심적, 긍정
적 사고, 사회적지지 탐색은 문제해결능력과 유의한 정
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간호대
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의 상관관계

를 확인한 연구가 미흡하여 비교해 보기는 어렵지만, 
Ebrahimi 등[34]의 연구에서 효율적인 문제해결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해결능력이 비효율적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로 문제중심적 대처행위를 정서중

심적 대처행위보다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의 문제중심적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

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보인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대처행위와 문제해결능력 간의 하
위영역별 상관관계에서는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영

역인 문제중심적, 희망적 관측, 긍정적 관점, 사회적지지 
탐색의 대처행위가 각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영역과 거의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희망적 관측은 
문제해결능력의 계획 및 실행, 수행평가와 유의한 상관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문제를 해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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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한 과정은 비판적 사고를 통한 적극성을 요하는 것

이나, 희망적 관측은 원하는 결과가 실행되기를 바라는 
것이므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난 것이라 생각된다. 
Folkman과 Lazarus[9]도 정서 중심적 대처는 스트레스 
원인을 회피하여 본인의 긍정적 측면에만 우선적인 주의

를 기울이는 대처행위라고 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이
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정
서적 대처행위인 무관심과 긴장해소가 문제해결능력의 

하위영역과 거의 모든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것도 

이와 같은 이유라 생각된다. 그러나 스트레스 대처행위
에서 긴장해소는 원인분석과 낮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

내고 있었는데, 이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할 때 적극적
인 문제중심적 대처도 도움이 되지만 정서적으로 안정되

어 있으면 더 효과적으로 원인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

라 생각된다. 따라서 스트레스 대처행위 중 정서적 측면
의 대처행위는 상황에 맞게 적절히 적용하는 것이 도움

이 될 것이다.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제중심적 대처행위와 긍정적 관점의 대처행위로 나타

났으며, 이 두 요인은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을 
54.3% 설명하고 있었다. 문제중심적 대처행위는 
Folkman과 Lazarus[9]가 개발한 도구에서 문제를 분석
하고, 활동계획을 세우며, 감정을 유지하고, 타인의 관점
에서 사건을 보려고 노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 이 부분의 일부가 문제해결능력의 과정과 유사하여 
설명력에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제중심적 대처는 개인이 문제되는 행동을 변화

시키든지 또는 환경적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 근원에 

적응하려는 노력이고, 문제해결능력은 주어진 상황을 탐
색하고 이해한 후 체계적 단계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책을 선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므로[35], 이 
두 변수는 차이가 있는 변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제
중심적 대처행위는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

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관점의 대처
가 문제해결능력의 또 다른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렵고 힘든 상황을 긍정적 방향으로 해

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긍정적 재평가

를 이끌어 긍정적 방향 안에서 문제가 변화되어질 수 있

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문제해결능력의 영향
요인으로 확인된 변수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비판적 
사고성향, 학년 등이 있었으나[25, 36, 37, 38], 문제해결

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스트레스 대처를 확인한 연구는 미

흡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문제중심적 대처행위와 
긍정적 관점의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의 영향요인으

로 확인된 것은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조절 및 문제해

결능력 증진에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문제중심적 대처행위와 

긍정적 관점의 대처행위가 문제해결능력을 높일 수 있는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자는 
특정 지역 일 대학 간호대학생으로 편의 추출되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추후 대상자

의 범위를 넓혀 반복연구가 진행되어지기를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교수진들에게 문제중심학

습 방법을 점차 확대하여 적용해 볼 것과 스트레스 대처

행위의 강화를 통한 문제해결능력 중재프로그램의 개발

도 제안한다.

5. 결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스트레스 대처행위가 문제해

결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설계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M지역에 소재하는 
일개 대학의 간호대학생 142명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
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수집은 2016년 9월 20일
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은 스트

레스 대처행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특히 스트레스 대처행위의 하위영역 중 문제중심적, 긍
정적 관점, 사회적지지 탐색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문제중심적 대처행위와 긍정

적 관점의 대처행위였고, 이 두 요인은 문제해결능력을 
54.3%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려는 

적극성이 부족한 학생들과 힘든 학과수업으로 인해 지치

고 스트레스가 과중되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문제중심적이고 긍정적인 스트레스 대처

행위를 톻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수-학
습법 중재프로그램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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